
기지(남위 62도 13분)를 건설했다. 길이 72㎞,

폭 27㎞ 정도로 제주도 보다 작은 이 섬에만

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국이 9개의 상주기지를

운영 중이다. 2014년 2월에는 남극 내륙 진출

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동남극 로스해 테

라노바만에 장보고과학기지(남위 74도 37분)

를 준공했다. 현재 남극대륙 전체에는 20개국

이 40개의 상주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

두 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가진 나라는 10개국

정도이다. 세계 각국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

며 기지 운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남극에서

의 과학적인 연구 성과도 중요하지만 개발의

시대에 대비해 영역을 선점하려는 때문이기도

하다. 상주기지란 기지 대원들이 1년 내내 상

주하는 기지를 말한다.

미지의 땅, 남극 속으로

부산남극체험탐험대는 1월 26일 부산을 떠

나 5일의 여정 끝에 1월 30일 세종과학기지에

도착, 4박 5일 일정으로 과학연구체험과 기지

주변 탐사에 나섰다. 기지에서 남쪽으로 2㎞

정도 떨어진 해안가 언덕에는 남극에서 발견

되는 7종의 펭귄 중 젠투펭귄과 췬스트랩펭귄

의 군서지가 있다. 펭귄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

아 기지 대원들은 이곳에 뜬펭귄마을뜯이라는

이름을 붙였다. 펭귄마을은 우리나라가 관리

하는 해외 첫 특별보호구역(ASPA NO. 17

Narebski point)으로 이곳에 방문하기 위해

서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

받아야 한다.

바다와 연결된 작은 언덕인 펭귄마을은 가

파른 비탈을 이루고 있다. 바다에서 크릴을 사

냥한 젠투펭귄들이 뒤뚱거리며 가파른 비탈을

오르자, 한 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던 새끼 펭

귄들이 한달음에 달려들었다. 지난해 12월 태

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끼들은 늘 배가

고프다. 새끼들의 기세에 놀란 어미가 도망가

지만 곧 따라 잡히고 만다. 어미는 목젖까지

부리를 밀어 넣는 새끼의 성화에 위장 속에 저

장해온 크릴을 토해냈다.

짧은 남극의 여름은 어미의 마음을 바쁘게

한다. 혹독한 겨울 추위가 오기 전 상대적으로

따뜻한 북쪽 바다까지 새끼를 데려가야 할 채

비를 갖춰야 한다. 차가운 바다에 적응하기 위

해 새끼를 살찌워야 하고, 수영과 먹이 사냥을

가르쳐야 한다. 펭귄마을 관찰을 마친 대원들

이 언덕 아래로 내려서자 해변에는 물개와 해

표들이 아무렇게나 뒹굴며 남극의 여름 햇살

을 만끽하고 있었다. 안내를 자청한 세종과학

기지 홍종국 대장은 대원들에게 물개에게 너

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.

앞발로 몸을 버틸 수 있는 물개는 위협을 느끼

면 빠르게 달려들어 상대를 날카로운 이빨로

물어뜯는다. 물개가 순간적으로 뛰어드는 속

도가 시속 20㎞나 된다는 이야기에 대원들은

긴장하기도 했다. 자신의 영역을 알리려는 듯

포효하는 물개 무리를 지나자 기각류 중 가장

큰 덩치를 자랑하는 코끼리해표 무리가 모습

을 드러냈다.

종의 다양성 잘 보존된 남극의 자연환경

코끼리해표는 인류와의 만남이 비극이었다.

과거 남극을 찾은 사람들은 코끼리해표를 집

중적으로 사냥했다. 무게가 2∼3t(톤)에 이르

는 코끼리해표 한 마리를 잡으면 최고품질의

동물성 기름 1t 정도를 구할 수 있었으니 잡기

어려운 고래나, 덩치가 작은 물개보다 선호하

는 사냥감으로 생각한 탓이다. 세종과학기지

주변 해안을 둘러보면서 젠투펭귄, 췬스트랩

펭귄, 남극물개, 코끼리해표, 크랩이터해표,

표범해표, 웨델해표, 남극제비갈매기, 남방 자

이언트 패트렐, 칼집부리물떼새, 스큐아 등을

관찰할 수 있었는데 종의 다양성과 훌륭하게

보존된 자연환경이 마치 남극이라는 대자연

속 사파리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.

부산시와 (사)극지해양미래포럼은 극지에

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기 위해 올해

7∼8월께 제2기 뜬부산시 남극체험탐험대뜯를

선발할 계획이다. 부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

여를 통해 기회의 땅 남극이 전하는 에너지를

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.

23부산은 지금 극지관문도시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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듟세종과학기지 인근 마리안소만 빙벽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덩어리

들이 바다를 메우고 있다.

듡우리나라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조지섬은 해표(왼쪽)와 물개의

천국이다.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해표와 물개가 이방인의 방문

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.

듢젠투펭귄들이 먹이 사냥을 위해 해변으로 모여들고 있다.

듥크랩이터해표가 자기 영역을 알리려는 듯 포효하고 있다.

듧부산남극체험탐험대에 참여한 지역 고등학생들이 세종과학기지

연구원과 함께 과학연구 체험에 앞서 설명을 듣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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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똴사진 박수현
부산남극체험탐험대에 참여한 (사)극지해양미래포럼 박수현

사무국장은 남극을 3차례,북극을 1차례 탐사했다.


